
‘05년 재산세 과표 경감과 조세형평성 문제

1. ‘05년 재산세 과표 경감 사유 및 개요(행자부, 5.31 발표)

 가. 과표 경감 사유

 □ '04.12 보유세제 개편시 '04.6.30에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

으 로  '0 5년의 보유세 총액이 '04년보다 약 10% 증가하는 선에서 

세율을 책정(보유세 총액 : '04 3.2 조원 → '05 3.5조원)

    * ‘04.6.30 고시 공시지가상승율 : 18.6%(과표 현실화율도 반영)

 □ 그동안 재산세(과세기준일 6.1)는 전년 6.30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 

적용해 왔으 나, 금년부터는  당해연도 5.31에  고 시 하 는  공 시

지 가 를  적용하도록 제도가 변경

    * ‘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’ 시행령 개정(‘05.1.14)

 □ 이에 따라 금년 토지분 재산세(9월)는 2년(' 0 4 , ' 0 5)의 공시지가  

    상향조정분이  과 표에  반영되게 되었는데,

 □ 금년 공시지가도 18.9%(현실화율 76→91%, 순수지가 상승 3.9%)로     

크게 높아짐에 따라 ‘05년 보유세 증가율이 당초 예상(+10%)보다 커질 

것으로 판단되어 과표 경감을 통해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

   ※ 동 조치는 금년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며,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시지가를 

적용(과표 현실화율이 90%에 달해 ‘04, ’05 수준의 큰 폭의 공시지가 상승은 

어려울 전망)

 나. 조치 개요

 □  ‘05년 공시지가 상승분(5.31 고시)에만 감면이 적용되도록 감

면조례 에  의하여 지역별․필지별로 과표를 경감



 □ 시·군·구별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산세 세수를 분석

하도록 하여 적정 수준 의 감액율을 적용 

  o 시·군·구별,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율이 다르고 인하된 경우

    도 있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과표 감액기준을 적용하기 곤란

   ※ 행자부에서 8월까지 지자체별 감면조례안 마련을 위한 지침을 마련

2. 과표경감 조치의 조세형평성 저해 문제에 대한 의견

 가. 문제 제기

 □ 일부에서 과표 경감과 관련 ‘재산세 과표를 내리면 비싼 땅이 혜택

을 받는데다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인하하게 돼 조세형평성을 저해

할 수 있다’는 취지의 지적을 인용

 나. 의견

 □  과표 감액 대상은 “05. 5. 31 인상분”으로 ’05년 인상율이 높을

수록 혜택이 커지게 되며, 따라서 반드시 비싼 땅이 혜택을 많이  

받 게  되 는  것은  아 님

  o 다만 감면시 고가의 토지에 대한 절대 감면액이 크게 되는 것은

    불가피

 □ 종합부동산세는 재 산 세 와 동 일 한  과 표를  사용하게 되어 있어

재산세 과 세 표준 액을 감면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인하

되는 것은 사실임

 □ 이번 조치로 일부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 들 수 있으나, 공시지가

    적용일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불 가 피 한

    조치 인  점이  고 려되 어야할 것으 로  판단

  o 정부정책(‘05년 보유세 규모 10%수준 증가) 일 관 성도 유 지

 □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유세 강화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임


